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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장 내 무례, 소진, 그리고 교사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하
였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371명을 대상으로 WIS, MBI, TES, 그리고 JSS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례는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보수승진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둘째, 소진은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환경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셋째,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환경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넷
째,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에 대한 영향에서 무례가 소진이나 교사효능감보다 직무만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의 선행변수로 직장 내 무례와 같은 인간관계변인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직장 내 무례, 소진, 교사 효능감, 직무만족, 보육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place incivility, burnout and teacher 
efficacy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ry teachers. Data were collected from 271 nursery teachers on WIS, 
MBI, TES and JSS, which then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rkplace incivil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total job satisfaction and 
four job facets except pay/promotion. Second, burnout was negatively related to total job satisfaction and four 
job facets  except work condition. Third, teacher 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total job satisfaction and 
four job facets except work condition. Fourth, workplace incivility had a stronger relationships with the job 
satisfaction than burnout and teacher efficacy. The above findings imply that workplace incivility is an 
important variable of human relationship and is a good predictor of job satisfaction in nurse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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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연구자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위해와 역효

과를 낳는 직장 구성원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러한 행동에는 절도, 태업, 언어적 학대, 거짓말, 협동의 

거절, 신체적 공격 등이 포함된다[1]. 직장 내 구성원 간

에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들을 분류하면, 겉으로 드러나

는 폭력과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에서 쉽게 드러나

지 않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는 의도적인 심리적 공격까

지 다양한데, 특히 이러한 행동 중 의도적이고, 심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의 유형을 직장 내 무례(workplace 

incivility)라고 정의한다[2]. 이 정의에 의하면 직장 내 무

례는 직장 구성원, 즉 상사와 부하, 동료와 그리고 직장 

밖의 고객과의 관계 등 업무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에서 

발생하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신체

적 폭력(physical violence)이나 따돌림(bullying)보다는 

낮은 수준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학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직장 내 무례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으로 ‘딴 짓하기’

와 같은 업무회의에서 행동, ‘업무시간 뺏기’와 같은 시간

과 관련한 행동, ‘타인의 물건이나 영역 침범하기’와 같은 

공간에서의 행동, ‘확인되지 않은 사실 퍼트리기’와 같은 

개인사에 관련한 행동, ‘겉모습을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외모와 관련된 행동, ‘이매일 또는 매너 무시하기’와 같은 

사이버 상에서의 행동 등이 예시되고 있다[3]. 연구자들

이 직장 내 무례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례가 반복적

으로 나타나고 축적되면, 조직적이고 공개적 갈등이나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고,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성과

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4].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직장 내 무례의 

영향을 다룬 한 연구는 직장 내 무례가 직무만족의 5개 

하위요인(일, 동료, 상사, 보수, 승진)을 유의하게 예언한

다는 것을 밝혔다[5]. 특히 이 연구에서 직장 내 무례는 

동료 만족에 대한 변량의 10%를, 그리고 상사 만족에 대

한 변량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직장 내 무례가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강력한 선행

변인이고, 특히 상사와 동료만족에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육기관은 교육의 시작되는 출발점인 동시에 유아나 

아동이 가정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기본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기

관이다.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와 교육의 질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사요인이다[6].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초기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육교사와 아동 간 관계의 독특

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직무만족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지속적이며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동

안 진행되어 온 국내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직무환경, 조직특성, 그리

고 인간관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7]. 특히 인간관계가 

만족스럽고 바람직할 경우 교사나 아동모두에게 긍정적

인 효과를 주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인간관계는 

교사나 아동 모두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8, 7]. 보육교

사의 인간관계와 직무만족을 다른 연구는 인간관계가 직

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9]. 보육교사의 인간관계는 원장, 동료, 아동 

및 아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0]. 이러

한 인간관계 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상대적으로 중요

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원장 관계와 동료 관계이다[11]. 

보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직장 내 무례는 보육기관의 

구성원인 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 간에 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직장 내 무례를 

다룬 연구는 흔하지 않다[12]. 더욱이 교육기관이나 보육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 간에 나타나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직장 내 무례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보육교사와 원장,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직장 내 무례의 관점에서 다루

는 것은 그들 간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

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에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과 부적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있다.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가 

교사효능감이고[13], 부적 영향을 주는 변인 중의 하나는 

소진이다[14].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사의 자신감이다[15].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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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고[16, 17, 18].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유

아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는 교사효능감이 상호작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19]. 교사가 아니더라

도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다루는 직업에서 효능감은 직무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20].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진은 교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종사자에게서 일어나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그리

고 낮은 자아성취를 보이는 심리적 증상이다[21]. 보육교

사와 유아교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을 다루는 연구는 두 

변인 간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

다.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

는가 하면[22,23], 소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도 있다[24,14]. 소진은 직무만족과 놀이교수효능감

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25], 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 본 연구는 직무만족이 소진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소진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육교사가 직무에 만족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

고 중요한 일이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한 인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감을 키워가고, 직업인

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수를 제공함으로서 교사 

개인과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5]. 그러

나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직무만족에 대한 연

구는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 승진, 복지, 후생 요인에서 낮은 만족을 보이

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직무에도 불만족하고 있다고 밝

혔다[26]. 따라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

내어 이 변인들이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밝

힘으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을 높

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변인인 보육교사가 원장과의 상호작용에서 나

타나는 직장 내 무례경험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인 원장이나 동료만족에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무례가 선행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직무만족의 주요변인으로 직무만족과 정적 관계를 

갖는 변인으로 밝혀진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과 부적 관

계를 갖는 변인으로 밝혀진 교사의 소진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이 변인들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무례가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직무만족의 

중요변인인 교사효능감과 소진, 그리고 보육교사의 무례

경험이 교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보육교

사의 직장 내 무례경험 변인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선

행변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경험하는 직장 내 무례가 보

육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인가? 

2.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인가? 

3. 보육교사의 소진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것인가? 

4. 보육교사의 직장 내 무례경험, 보육교사의 효능감, 

그리고 보육교사의 소진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남부지역 보육교사교육원 2

곳에서 1급 승급교육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였다. 이들은 

모두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2급 보육교사로 승급교육 중

에 연구대상자로 참여하였다. 4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를 배포하였는데 회수된 질문지는 432매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 중 여성 평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원

장과 주임교사 58명과 남성교사 3명을 포함하여 61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 대상자는 보육기관 평교사 

371명으로 모두 여성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직장 내 무례 측정(WIS)과 타당화 

평교사가 보육기관에서에서 경험하는 무례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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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Penny와 Spector가 개발한 직장 내 무례

(workplace incivility)를 측정하는 43문항을 토대로 문항

을 구성하였다[1]. 이 척도는 아직 국내에서 타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정

변인의 타당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어학 전공 

교수 2명과 심리학 전공 교수 2명이 43개 번역 문항 중 

20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타당화와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측정변수

(observed variables)과 잠재변수(latent variables) 간의 

관계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여 무례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무례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의 결과 =2530.650(df=170, p<.001)로 

나타나, Hu와 Bentler가 제시한 적합지수 SRMR(.11), 

TLI(.57), CFI(.61)가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7]. 따라서 각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와 표준화 잔차

(standardized residuals), 그리고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로 단계별로 9문항의 정제과정을 실시한 

결과, =125.150(df=34), p<.001, CFI(.97), TLI(.95), 

RMSEA(.06), SRMR(.03)로, Hu & Bentler(1999)의 적합

기준인 CFI, TLI(>.95), SRMR(<.08)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무례문항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11문항으로 구성된 무례의 개념을 측정하는 다

중척도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표준적재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t>1.96) 나타났다. 개념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ornell과 Larcker의 계산방법[28]에 따라 개념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관례적인 채택기준 0.6을 만족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보육교사의 무례측정은 직장에서 원장과의 상호작용

에서 경험하는 정도를 묻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를 들면, '원장이 당신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 한

다', '당신 뒤에서 험담을 한다'와 같이 제시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제시된 문항의 사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를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1)'에서 '매일 일어난다(5)'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는 내적 합

치도 결과를 α=.95로 보고하였는데[1], 본 연구의 대상자 

자료로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여 본 결과 α=.94로 매우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하여 무례의 지표는 11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items
standardized 

estimates
t-value

construct 

reliability

Q1. Paid little attention to your 

statement 
.561 -

.937

Q3. Put you down or was     

    condescending to you.
.716 9.969

Q5. Would not talk to you .622 9.030

Q7. Ignored your contributions .680 9.628

Q8. Failed to give you the praise  

    for which you felt entitled
.825 10.806

Q10. Refused your requests for 

assistance
.874 11.147

Q11. Made you look stupid .791 10.552

Q12. Questioned your decisions .858 10.998

Q14. Gave you unreasonable workloads 

more than others
.715 9.915

Q15. Prevented you from expressing 

yourself
.804 10.656

Q16. Took credit for your work or 

ideas
.821 10.735

<Table 1> Standardized loadings & construct 
reliability

  

2.2.2 직무만족(JSC) 측정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Jorde-Bloom이 제작한 교사

의 직무만족 측정도구[30]를 토대로 서은희와 이미숙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31], 이 척도는 직무

만족(Total job sat)의 하위 요인을 동료관계(Coworker), 

원장관계(Supervisor), 직무자체Work itself), 근무환경

(Work condit), 보수승진(Pay  promot)의 5개 요인으로 

나누어 요인별 5개 문항씩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

행연구는 내적  5개 하위요인에서 내적 합치도 결과를 α

=0.71-0.91로 보고하였는데[29], 본 연구 대상자 자료로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여 본 결과 α=0.76-0.93

으로 나타났다.

2.2.3 소진(MBS)의 측정

보육교사의 소진의 측정은 Maslach와 Jackson이 개

발한 측정도구[32]를 사용한 유선경과 박성호의 척도[33]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고갈(9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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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화(5개 문항), 개인적 성취감(8개 문항)의 3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은 5점의 Likert척도

에서 측정되었다. 3요인 중 개인적 성취감의 문항은 역점

수로 환산하여 3요인을 합하여 소진점수를 산출하였는

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는 소진의 내적 합치도 결과를 α=0.75로 보고하였는

데[33], 본 연구 대상자의 자료로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

여 본 결과 α=0.78로 나타났다.

 

2.2.4 교사효능감(TES) 측정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 측정은 Riggs와 Enochs가 개

발한 과학교수 효능감 검사[34]의 교수효능감 문항을을 

유아교육교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척도[35]를 

이용하였다. 교수효능감은 일반적 교수효능감(12문항)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13문항)의 2개 하위 요인에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개 하위 요

인을 합산하여 교사효능감 지표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는 교사효능감의 내적 합치도 결과를 α=0.78로 보고하였

는데[34], 본 연구의 자료로 내적 합치도를 추정한 결과 

α=0.88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연

구문제 1, 2, 3을 검토하기 위해  무례, 소진, 교사효능감

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연구문제 4를 검

토하기 위해 무례, 소진, 교사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직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단계적 투입법(stepwise)에 의한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

대적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보육교사의 무례경험, 소진,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 간 상관관계

연구문제 1, 2, 3을 검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원

장에 의한 무례경험, 소진,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상

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에서 보육교사의 무례(WIC)와 직무만족의 

상관결과, 보수승진을 제외하고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

무자체,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원장에게 

무례를 경험할수록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효능

감은 직무자체를 제외하고,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

체, 보수승진,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효능감

이 높을수록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보수승진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소진은 근무환경

을 제외하고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보수승진과 

직무만족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소진감이 높을수록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보수승진의 하위 요인에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ar-

iables

Co-

worker 

Super-

visor 

 Work 

itself

 Work 

condit

Pay  

promot

Total 

job sat

WIC -241** -.428** -221** -.171** -.005 -.355**

TES .147** .137** .184* -.052 .184* .196**

MBS -.159** -.164** -.502** -.085 -.118* -.323**

*p<.05,   **p<.01

<Table 2> Correlations of WIC, TES, MBS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with Job 
Facets(r)

3.2 보육교사의 무례경험, 소진,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 기여효과

연구문제 4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먼저 직무만족 전체에서 무례, 소진, 교사효능감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의 종속

변인 설명력은 22.4%로 나타났고,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

는 무례, 소진, 교사효능감의 순서였으며, 무례경험과 소

진은 부적 방향으로, 교사효능감은 정적 방향으로 기여

하였다<Table 3>.

Variables B S.E β t R
2 ⊿R2 F

WIC -.149 .019 -.361 -7.657
***

.224

.124

53.297***MBS -.169 .040 -.224 -4.258*** .087

TES .155 .055 .149 2.805** .017

a. Dependent Variable: Mean of Total job sat

**p<.01,   ***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n Total job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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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관계의 분석결과, 무례경험과 교사효능감만 동료

관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의 종속변

인 설명력은 9.6%로 나타났고, 상대적인 효과는 무례경

험이 교사효능감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무례경험은 부적 

방향으로 교사효능감은 정적 방향으로 기여하였다<Table 4>.

Variables B S.E β t R2 ⊿R2 F

WIC -.194 .038 -261 -5.171***

.096

.058

13.041***TES .295 .107 .159 2.750** .035

MBS .086 .077 .064 -1.121 .003

a. Dependent Variable: Mean of Coworkerr satisfaction

**p<.01,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Coworker

원장관계의 분석결과, 무례경험과 교사효능감만 동료

관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의 종속변

인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고,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는 

무례경험이 교사효능감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무례경

험은 부적 방향으로, 교사효능감은 정적 방향으로 기여

하였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R2 ⊿R2 F

WIC -.330 .034 -.456 -9.650**
*

.228

.183

36.045***TES .350 .097 .193 3.625*** .044

MBS -.048 .070 -.037 -.697 .001

a. Dependent Variable: Mean of Surperviser sat

**p<.01,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Surperviser 

직무자체의 분석결과, 무례와 소진만 직무자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의 종속변인 설명력은 

28.5%로 나타났고,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는 소진이 무례

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소진과 무례는 부적 방향으로 

기여하였다<Table 6>.

Variables B S.E β t R
2 ⊿R2 F

MBS -.533 .054 -.497 -9.742
***

.285

.252

48.693***WIC -.104 .027 -.177 -3.895*** .033

TES -.031 .076 -.021 -.410 .001

a. Dependent Variable: Mean of Work itself

**p<.01,   ***p<.0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n Work itself 

근무환경의 분석결과, 교사효능감은 근무환경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지만 무례와 소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독립변인의 종속변인 설명력은 3.9%로 부적 

방향에 기여하였다<Table 7>.

Variables B S.E β t R2 ⊿R2 F

TES -099 .035 .150 -2.838**

.039

.029

5.000
**

MBS -.134 .071 -.111 -1.883 .006

WIC -133 .099 -080 -1.348 .004

a. Dependent Variable: Mean of Work condit

**p<.01,   ***p<.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on Work condit

보수승진 분석결과, 교사효능감은 보수승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소진과 무례는 보수승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독립변인의 종속변인 설명력은 3.65%로 부

적 방향으로 기여하였다<Table 8>.

Variables B S.E β t R2 ⊿R2 F

TES -.293 .101 .172 -2.887
**

.036

.034

4.554
**

MBS -.044 .073 -.035 -.598 .001

WIC -.020 .036 -.030 -.566 .001

a. Dependent Variable: Mean of Pay promot

**p<.01,   ***p<.001

<Table 8> Multiple Regression on Pay promo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원장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

는 무례가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목적

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직무만

족의 주요 선행 요인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된 교사효능감[16,17,18]과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교사의 소진[23,24]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를 재차 확인하고, 교사가 경험하는 무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어 교사가 경험하는 무례

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인 영향력 검토를 위

해 무례, 교사효능감, 소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직무만

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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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는 4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무례와 직무만족 하

위요인 중 보수승진을 제외하고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

무자체, 근무환경 그리고 직무만족전체와  부적 상관관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원장에게 무례를 경험

할수록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특히 원장관계와 무례는 적률상관계수

(r)가 -.4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전체와 무례

의 상관관계가 -.355로 나타나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직

장 내 무례가 직무만족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변인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지만, 일반 기업체 사원과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무례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36,37],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자체를 제외하고,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보수승진,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나,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인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보수승진의 만족이 높

았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결과도 교

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이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

혀[18,38],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인 근

무환경을 제외하고, 동료관계, 원장관계, 직무자체, 보수

승진과 직무만족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소진을 높게 경험할수록 동료관계, 원장

관계, 직무자체, 보수승진에서 불만족이 높았다. 보육교

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의 선행연구는 소진이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13,3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보육교사의 무례, 교사효능감 그리고 소진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변수로 직장 내 

무례가 교사효능감과 소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만족

에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대한 독

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볼 때, 무례는 직무만족 전체 

변량의 12.4%, 소진은 8.7%, 교사효능감은 1.7%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무례의 상대적 기여도

가 높았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에서도 무례는 동료관

계 만족 변량의 14%, 원장관계 만족도 변량의 19.4%, 근

무환경 만족도 변량의 4%,을 설명하였다. 이에 비하여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보수승진 만족도 

변량의 3.3%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진은 직무

만족의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 만족도 변량의 25.2%를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비교 검토할 국내 선

행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 회사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외국의 선행연구는 직장 

내 무례가 직무만족의 5개 하위요인 중 동료관계 만족도 

변량의 10%, 상사관계 만족도 변량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5].

상대적 설명력에서 소진은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에서 

직무자체에만, 교사효능감은 근무환경 만족에만 상대적 

설명력이 높았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에서 나타난 이

러한 결과를 직접 설명할 수 없지만, 직무만족의 하위 요

인이 가진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

과는 보육현장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직장 내 무례가 원장과 동료관계의 만족을 결

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소진은 직무자체 만족을 결정하

는 주요한 요인이며, 교사효능감은 보수승진 만족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기한다. 보육현장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

는 무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경험적인 조사와 연구

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로 추론하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가질 정도로 구성

원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무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조직에서 나타나는 무례의 원인으로 성과 압박과 생

존 불안감의 증가로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생존

이나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 새로운 세대와의 

공존으로 발생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언행에 대한 이

해부족, 업무성과에 부정적 영향 등을 들고 있다[4]. 더욱

이 무례는 특정한 구성원 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점점 구성원에게 모방되고, 확산, 심화되

는 부정적 나선형(negative spiral) 효과를 나타낸다[2]. 

나선형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를 제공하

는 데, 하나는 무례한 구성원과 같이 일을 할 경우 구성

원의 무례를 모방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례에서 

점점 더 부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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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연속선은 가장 낮은 수

준에 무례(incivility)가 이어서 괴롭힘(harassment), 따돌

림(bullying), 그리고 물리적 폭력(physical violence)의 

순서라는 주장[40]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나선형효과

에서 무례는 직장이나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직장에서 직무만족은 조직성

과나 직장을 떠나는 이직의 결정적 요인[41]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환경적이고 물

질적 요인의 관리뿐 아니라 직장 내 무례와 같은 인간관

계와 물리적 환경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또한 필

요하다.

보육교사의 인간관계는 주로 원장과 동료교사를 중심

으로 형성되는데 특히 원장은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면

서 구성원 간 인간관계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42]. 이러한 점에서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무례는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

히 무례가 나선형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

리하지 않는다면 보육기관의 교사와 원장의 관계는 부정

적으로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간관계를 황폐화

시키거나 비인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

사가 경험하는 무례를 관리하여 무례의 부정적이고 파괴

적인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하려는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사와 원장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원칙을 근간

으로 구성원의 기대와 행동수준을 규제하는 규범을 만들

거나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직장 

내 무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원이 경

험하는 무례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직장에서 가장 낮은 부정적 행동의 하나가 무례이기 

때문에 나선형 효과가 확산되기 전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무례의 선행변인이나 후행변인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방향에

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무

례척도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타당

도와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후속에서 무례를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연구대상인 

보육교사의 표집을 경기도 남부지방의 승급교육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한정하였다는 것도 본 연구결과를 해

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다양한 보육교사나 유아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재차 확인된다면, 무례와 소진, 이

직의도, 직무성과 등을 다루는 추후 관련 연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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